
[보도자료] 쿠팡, 플렉스 단가 높여 고객 약속 지키고 방역 안전
돕는다
2021. 7. 16.

온라인 수요 급증에 ‘플렉스’ 단가 인상, 일부 지역 배송 건당 최고 3,000원까지 
고객 비용 증가 없이 쿠팡이 배송단가 인상 부담
한시적으로 플렉스 지원한 자영업자에게도 큰 버팀목 역할

2021. 7. 16. 서울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쿠팡이 쿠팡 플렉스 건당 배송 단가를 인상했다. 
쿠팡 플렉스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통해 배송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코로나19 시대에 대표적인 ‘국민 알바’로 자
리잡았다.  

쿠팡은 16일, 플렉스 배송 단가를 건당 최고 20%~25%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부지역의 경우 배송 건당 최고 3천
원까지 지급한다. 

쿠팡이 플렉스 단가를 올린 것은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폭증한 주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4단계 거
리두기 지침이 발표되면서, 재택근무 강화와 외부활동 축소 등으로 쿠팡에서 생필품을 사려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 쿠팡은 이번
배송 단가 인상으로 보다 많은 플렉스가 배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쿠팡은 고객들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마다 오프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가 쉽지 않은 상
황에서도 쿠팡은 비용을 감수하고 플렉스 단가 인상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생필품 배송을 책임져왔다.  

한편 이번 플렉스 단가 인상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플렉스는 지난 대유행 당시에도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플렉스 배송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렉스 배송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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